
라미네이팅 접착제 성장 저조
상진케미칼 독점공급 … 접착제 생산기업 공동투자 검토

국내 라미네이팅 접착제 시장이 주수요처인 P C M강판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연증가

정도에 그치고 있다. 

특히, 제품의 고기능·고물성을 통해 최소 1 0 %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성장률이 저조

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.

관렵업계에 따르면, 국내 라미네이팅 접착제 수요는 9 5

년 5 3 0톤으로 9 4년 5 1 0톤에 비해 3 . 9 %의 자연증가 정도

에 그치는 등 9 6년에도 5% 이하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

로 전망되고 있다.

이는 P C M강판( 9 5년기준 30~40% 성장) 등 라미네이션

수요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접착제 생산기업들

이 대부분 영세하여 적극적인 신규진입이 이뤄지지 않

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혐기성 및 순간접착제를 생산해왔던 S K C와 한농포리머

등 일부기업이 신규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S K C가 9 7

년1월 중소기업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에멀젼쪽으로 방

향을 선회한데 이어 한농포리머마저 고급기술의 벽에 부딪혀 상업화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시장규모

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국내 공급현황을 보면, 유일한 생산기업인 상진케미컬이 9 5년 4 8 0톤을 생산해 수요의 90% 정도를

차지하고 있는 동신특강에 전량 공급했으며, 일본 S O N Y가 국내시장의 1 0 %를 점유하며 동신특강,

성주산업 등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라미네이팅 접착제의 용도별 수요는 냉장고용 80%, VTR용 10%, 전자렌지용 5%, 기타 5 %로 나타

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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